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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regarding the Effect of Nanta Activity on the

Happiness Level and Self-esteem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by Jang, Moonhee

Advisor : Prof. Heo, Yusung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happiness level and boost

self-esteem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se mental

development is incomplete or who are not easy to adapt to the society

due to physical or environmental, social and educational constraints

through Nanta activity. Plus, this study was also targeted to boost their

ability to adapt to school.

The subjects are 13 students who are attending Jeju ○○ School, Jeju

City.

I utilized Face Expression Score which is evaluated with a psychology

research questionnaire showing the subject's level of happiness and joy

through simple pictures, and Likert-type scale.

To measure the level of self-esteem, this study adjusted some questions

of 'self acceptance' part among the revised version of Harter and

Pike(1984)'s' Self-esteem Scale for Children' by Kim Yeong-sook(1997)

and used by Do Yeong-sook(2008).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training and analy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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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is study applied paired

sample t-test. To objectively verify the research results and carry out

statistical process, SPSS 20.0 program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after group music classes for intellectually challenged students with

Nanta drum, their level of happiness and self-esteem sco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score before the

experiment. It means that the Nanta activity positively affected to their

emotional development and motivated them to their self development. I

analyzed that this meaningful result derived from the fact that, as they

could release their thoughts, feelings and needs through Nanta activity, it

made them not to show any emotion explosion or hyperactive behavior so

they could end up participating in the class with joy.

Second, contrary to general curriculum of music class, I found out that

the students'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are distinctly changed through

Nanta activity.

The subject students of the experiment were not be bored at all during

the 20 times of 40-minute classes and nobody gave up during the middle

of the experiment. Especially, they showed a pleasant face expression

during the whole class and it made other students want to join the Nanta

activity. With this meaningful result, I evaluated that the Nanta activit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helping those students' emotional stability and

boosting their concentration.

Third, as the students could enjoy the class to various percussive beats

and rhythm without difficulty, they showed full of confidence. Therefore,

contrary to other classes, the atmosphere of the Nanta class was stable.

Normally, some students had been showing autistic or hyperactive

behaviors but they did not interrupt the teacher and other students during

the class and they completed the experiment without being bored. It can

be assumed that the students' self awareness is positively changed after

completing the Nanta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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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20 times of Nanta class helped those intellectually challenged

students to relieve stress and stabilize their body and mind state. Judging

by those results, Nanta activity can give motivation to the students not

only in school but also in daily life to overcome fear, sense of defeat and

lack of confidence and boost social and emotional ability.

Key words: Nanta activity, happiness level, self-esteem, education training,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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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 역시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

복할 권리가 있다. 이는 장애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행복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자존감에 대한 특수교육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학생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관심의 중앙에는 소위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영향이 크다.

긍정 심리학자들은 그동안 심리학 연구가 정신병리, 편견, 인지 왜곡 등 인

간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외면했던 행복,

감사, 감정 등을 풍족한 삶을 위한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Seligman,

2004). 특히 그들은 기존의 ‘성공-행복’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행복-성공’으로

의 관점 전환을 강조하였다. 즉, 행복은 인간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의

성취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수학교현장에

서 장애학생 교육의 성과를 측정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행복의 정의 및 개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일종의 긍정적

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만족과 편안함, 기쁨과 같은 상태와 행복을 같은 것

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또는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어떤 조건과 목표를 충족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

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행복(유다이모니아)’이란 헬라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幸福, happiness)’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 아리스토텔

레스가 생각한 ‘행복’은 다른 말로 ‘훌륭한 정신적 존재’가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중요한 삶의 덕목이었던 용기와 정의, 우정과 친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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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삶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며 연구를 했던 심리학자

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인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은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가 낙관

주의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실패와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

는 사고방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이란 어떤

목표와 조건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얻는 선

물과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강현식, 2013).

지적장애학생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김희한(2012)이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을 유능

감,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 몰임감으로 구성한 조사지를 활용하여 분석

한 결과를 보면 5점 척도에서 3.18～3.45로 3점 ‘보통이다’ 보다 다소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재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복과 함께 자아존중감 역시 지적장애학생의 삶을 자기주도적으로 만들고

풍족하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자신이 내린 평가적, 감정적

태도(김정주, 2010)로 자아상, 자신감, 자아수용, 자아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

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

념이다(노숙영, 1998).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은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나 상태를 극복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학교 내 활동을 통하여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

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장애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높이기 위

해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뇌체조 훈련 프로

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경애,

2008), 도예활동을 이용한 자기점검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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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박정미 외, 2009)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지적장

애 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원예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이 활용되

기도 한다. 그 중 음악은 지적장애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쁨이나 슬픔과

관련한 자기감정의 표현, 정서적 긴장과 이완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이 음악활동을 통하여 자기가치 등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누적된 실패와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

다. 그 이유는 음악은 지적장애학생의 사회적 부적응 행동, 스트레스 등과 같

은 사회적,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음악이 융통성 있는 매개체

로써 학생의 신체활동량을 늘려 집중력, 인지력, 상상력 등을 증가시키기 때

문이다(박이남, 권주석, 2006).

그러나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에게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

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적장애학생의 행복 수준이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일부 연구를 보면, 허선(2013)은 난타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혀냈다. 허선의 연구(허선, 2013)에 따르면, 지적장애로 진단받은 특수학교 학

생 30명(실험집단 15명, 동질한 통제집단 15명)을 대상으로 주 4회 12주간에

걸쳐 난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 지적장애 학생들

은 난타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적장애학생들에 비해 전체 스트레스는 물론

부모요인 스트레스, 친구요인 스트레스, 교사·학교요인 스트레스 모두 유의미

하게 감소된 수준을 보여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타에 관한 선행연구를 볼 때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난타활동이 과연 지

적장애학생의 행복감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타악기 중에서 효과가

높은 북을 이용한 음악수업을 통하여, 지적장애학생의 행복수준과 자아존중

감이 변화하는 모습을 측정하고 난타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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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타악기(북)를 이용한 난타활동 수업에 참여하는

13명의 지적장애학생들의 난타활동 수업참여 전·후의 행복수준과 자아존중감

의 변화를 비교하여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행복수준과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제주○○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학생 13명이며 그 기간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

지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악기(북)를 이용한 난타활동 수업은 지적장애 학생의 행복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타악기(북)를 이용한 난타활동 수업은 지적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타악기(북)를 이용한 난타활동 수업은 지적장애 학생의 태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1) 지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지적장애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恒久的)으로 지체되

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

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한다(보건복지부, 2011).

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AAIDD, 2010)는 “지적장애란 지적지능은 물

론 많은 일상적인 사회 및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적응행동 모두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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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타활동

난타활동이란 권투시합의 난타전처럼 북을 마구 두드리며 자유롭게 연주하거나

친숙한 음악에 맞춰 함께 연주하는 활동을 말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현대들어서는 ‘난타(亂打)’란 권투 시합의 난타전처럼 마구 두드린다는 뜻으로, 사

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드라마화 한 작품으로써 한국 최초의 Non-Verbal

Performance(아무런 대사없이 리듬과 비트로만 구성된 장르를 말함)이다. 아울러

음악수업이나 교과 활동에서의 난타는 난타북 또는 모듬북을 갖고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를 서양의 공연 양식에 접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음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3) 행복수준

행복을 연구한 철학자들이 내세운 행복의 조건과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인간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 상태’, 즉 자아실현을 행복이라

정의하면서 행복의 조건으로 지혜, 사랑, 선한 의지를 꼽았다. 반면 칸트는 ‘할 일

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라고 행복을

구체화했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 주요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한 달라이라마는

행복이나 불행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

족하는가에 달려있다’라며 개인의 자세를 중요시 여겼다.

최근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은 ‘인생을 이끌어가

게 하는 진정한 영적인 에너지이며,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습관’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4) 자아존중감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킴 교수는 자아존중감이란 인생을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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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신에 대한 신념의 집합이라고 말

한다. 자아 존중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기 가치감, 즉 나는 다

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 즉 나는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자신감은 충만한데 자기 가치감이 낮을 수도 있고, 자기 가치감은 높은데 자신감

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 가치감과 자신감이

균형 있게 발달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은 여유 있는 사고방식을

유도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일, 사랑, 우정, 가족 관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5) 태도

본 연구에서 ‘태도’란 난타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즉,

학습 활동과 조력 활동, 일상 활동의 세 영역 모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태도에 대한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① 흥분표시로 큰 소리 치기 ② 얼굴에 미소 ③ 개인별 자신감 표시 ④ 제자

리에서 뛰기 ⑤ 눈 마주침 ⑥ 옆 친구 보면서 좋아하기 ⑦ 목소리 크기가 높

아짐 ⑧ 걸음속도가 빨라짐 ⑨ 손 흔들기 ⑩ 고개 흔들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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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지적장애

1) 지적장애의 개념

지적장애인에 대해 1960년대까지는 정신박약(feeble-minded), 정신결함 등

과 같이 교정 불가능한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다 1960년 이후

부터 지능 발달이 늦고 교육에 의해 개선가능성이 있음을 상징하는 지적장애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안정덕, 2002 ; 이상욱, 2011 재인용). 이

러한 정의는 환경의 중요성과 그것이 생활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이전의 정의들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적장애를 정의하는 개념적 모델이 종래의 원인중심의 의학적 모델이나

지적기능중심의 심리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수행 기술을 강조하는

기능적 모델(functional model)이라는 변화된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욱, 2011). 미국정신지체협회(AAMR)가 제안한 지적장애의 정의에 따르

면 지적 기능이 IQ 70이하 지능으로 적응기술과 관련된 적응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제한을 가진 장애로 적응기술의 영영 즉 개념적(언어수용 및 표현,읽

기/쓰기, 돈의 개념, 자기지시) 이해와 사회적(대인관계, 책임감, 자기존중감,

법 준수하기, 규칙 따르기)기술 그리고 실제적(일상생활활동, 자기관리, 가사

활동, 직업생활, 건강 및 안전, 여가, 지역사회 활용 등) 영역에서 특정 지어

지며,18세 이전에 나타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주병식, 2013).

그리고 AAMR은 2007년 1월 협회의 명칭을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개명하고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주병식, 201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2009)에서는 ‘지적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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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

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고, 특수교육

진흥법(2008)에서는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란 지적 기능과 적응행

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뜻한

다.’라 정의하였다(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의 기준 –

제10조 관련).

2) 지적장애의 분류

1992년 미국정신지체협회에서는 지적장애를 지닌 개인이 생활하는데 있어

서 얼마만큼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정신지체를 분류하는 새로운 체계

를 추진하였다. 이 체계는 IQ에 의한 분류체계를 벗어나 지원의 정도 측면에

서 개인의 기능적 제한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이 성장, 발달을 성

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의 정도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첫째, 간헐적지원은 필요할 때에 제공되는 지원으로 간헐적 성격의 특성을

지니며 개인이 항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전이 시키

는 동안 단기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제한적 지원은 일정한 시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그러나 간헐적이 아

닌 시간 제한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짐을 의미한다.

셋째, 확장적 지원은 적어도 몇몇 환경으로 시간 제한적은 아니다.

넷째, 전반적 지원은 항구성을 지니는 고강도의 지원으로 전반적 환경에

걸쳐서 제공되며 잠재적으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격의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확장적 또는 시간 제한적 지원보다 더 많은 수의 요원을 필요로

하며 개인에게는 더 개입이 적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AAMR, 200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2008)에서는 지적장애의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나누고 있다. 지적장애 1급은 지능지수가 34 이하의 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생

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

다.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이상 49 이하의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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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

다.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적장애의 일반적 특성

지적장애인들은 공통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학습정보의 양과 속도가 느리

며 사회적인 전이가 어려운 학습 특징과 사춘기가 지연되거나 인성장애와 부

적절한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정서적 특징 그리고 신장이 작고 자세가 나쁘

며 에너지 대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는 등 신체활동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기고 하며, 과체중이 나타나거나 뇌성마비, 간질

등의 다른 신체장애나 신경의 기능장애를 가지기 쉬운 신체․운동 학습적 특

징을 가지고 있다(홍양자, 1996). 또한 비활동적이며 동기유발의 결여, 인내심

부족, 근력 저하, 나쁜 식습관, 비만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체

력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Baumgartner & Horvat, 1991).

문영옥과 김형일(2004)은 정신지체아동이 지적 열등감과 적응행동의 장애

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며 대인관

계 및 사회성 기술에서 필연적으로 지체를 가진다고 하였고, 김주연(2003)은

정신지체아동이 인지능력과 사회성 기술 능력의 결함으로 다양한 사상을 스

스로 판단하고 해결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 사회에서나 또래 집단, 지

역사회 등에서 부적응 현상을 일으키고 소외되거나 고립되어 원만한 사회생

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사회문제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적장애인들은 학령기부터 자주 실패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를

야기하는 상황을 피하는 경향이 보이며, 결과적으로 자기 성취 예언과 목표

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들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교사나 부모,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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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경향이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들은 열등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능력과 잠재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 자아개

념은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

는 부적응과 자기지향성, 책임감, 사회적 기술 등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행동

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거부는 장애학생들이 교과학습의 무능보다 행동의 부적절성을 더

의식하는데서 비롯된다.

4) 장애학생들의 신체와 정신건강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보다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에 취약하다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은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환경 및 일반인들의

고정관념과 차별행동에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비장애학생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강도 또한 더 클 수 있다(Turner &

McLean, 1989).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진 학생은 비장애학생보다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Murphy & Corte, 1990).

또한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비장애학생과 달리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적 기술과 언어적 발달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어서 비장애학생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최성숙, 1997). 스트레스는 감정적 변화를 심화시키고 안정감이 없

어지게 하여 작은 자극에도 부정적 행동과 과민반응을 일으키게 한다(하수미,

2001). 이러한 장애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작금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적장애학생들은 자아존중감 또한 부족하다고 한다. 미국지적장애 및 발

달장애협회(AAIDD)에서 2010년에 제안한 11차 지적장애 정의에 따르면, 지

적장애란 지적지능은 물론 많은 일상적인 사회 및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적응행동 모두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고 했다(김동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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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AIDD의 11차 지적장애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각한 제한성을

보이는 사회적 적응행동에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자긍심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적장애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장애학생은 학습에서나 사회적 관계에서 누적된 실패의 경험을 가지게

되고 위축되기 쉽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을 통해 지적장애학생은 낮은 자

아존중감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장애

학생에 비해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유명화,

2006)가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지적장애학생은 낮은 자아존중

감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

적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부정적 도미노 현상처럼 사회적응을 더

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행복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지적장애학생의 행복수준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지적장애학생의 행복

행복이란 일종의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만족과 편안함, 기쁨과 같

은 상태를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강현식, 2013). 인간의 행복은 예전

부터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최근에는 보다

인간의 긍정적인 상태와 태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이

주목받으면서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심리학은

1998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Seligman 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

난 한 세기 동안 정신의학자들이 지그몬트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영향

으로 마음의 부정적인 면, 병리적인 측면에 집착하여 왔던 것에 반성하고 마

음의 밝은 면을 규명해서 북돋으려는 심리학의 새 분야로 행복이라는 마음의

상태 즉 심리적 안녕감, 행복, 만족 등 긍정적인 경험을 조명하였다(Seligman

&. Csikzentmihalyi, 2000 ; 석경아 외, 2014에서 재인용). Diener, Suh,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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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mith(1999)의 개념으로 행복감 혹은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 전

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되며, 특히 청소년 등 학생들의 행복감

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석경아 외, 2014).

지적장애학생들은 이러한 행복을 비장애학생들처럼 느끼는 것은 비슷하다

고 할 수 있으나 특징적인 것은 지적장애학생들이 그 행복을 표현하는 방식

이나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행복감을 느낄 때는 동작을 크게 하고,

소리와 더불어 과감한 표시를 한다. 흥분된 상황을 그대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울할 때는 고개를 숙이거나 대화를 거부하거나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상대방에게 외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Marinic와 Brkljacic(2008)는 행복감에서 다루어지는 긍정적 정서의 3가지

범주는 ① 자존심과 충만감 등 과거 정서들과의 교감, ② 행복하고 충족되었

다고 느끼게 만드는 현재 정서들과의 연결, ③ 희망과 낙관주의 등 미래와

관련된 정서들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정서들은 나이에 관계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이달엽, 2014). 이러한 행복감은 20세 이

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적은 영향을 받으며, 20세 이후, 나이가 들

수록 그 행복감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난타활동에 참가한 지적장애학생들의 경우 20세 미만이라는 것을 참

고하면 이 지적장애학생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다른 연령대의 장애

인과 비교할 때 그 노력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6)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고 인정하며, 자신을 소중히 사랑하고 가치 있는 사

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자아존중감 혹은 자존감이라고 하며(송정화, 2005), 지적

장애학생들의 경우도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느끼며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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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학생은 발달 단계에서 부정적인 경험과 또래와의 활동에서의 실패 경

험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을 회피하고 스스로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부족하다(조인수·이용훈, 2005 ; 김경애, 2008에서 재인용)고 보고 있다. 이러

한 잦은 실패 경험은 지적장애학생에게 제2의 스트레스나 불안, 무기력감 등을

갖게하고, 자아실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며,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훼손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조인수, 2006 ; 김경애, 2008에서 재인용).

이렇게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면 지적장애학생들의 경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

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고양하기 보다

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결국 지적장애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나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의지와 능력이 감소

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진전은 크지

않으며,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문

제의식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학교에서의 교수-학습이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적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과 학교에서는 지적장애학

생들이 자기조절능력, 탐구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아존중감, 자기결정능력 등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김유미, 2004 ; 김경애, 2008에서 재인용).

김경애와 Sand 등은 지적장애학생들이 겪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자존감감

소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자신의 감정 및 욕구의 효율적 관리 방법을 습

득하고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교가 지적장애학생들에 대한 자아

존중감과 자아실현 향상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경

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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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타를 활용한 음악치료

1) 음악치료의 개념과 정의

음악치료(music therapy)는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따라

정의되어왔다. 대표적으로는 Brusica(1989; 정현주외 공역, 2014에서 재인용)

는 “음악치료란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사가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관계를 이용하여 역동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는 계획된 과

정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음악치료

사, 음악적 경험, 치료과정 등이 핵심요소가 된다는 것이다(정현주 외, 2014

재인용).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란 건강이나 발상의 이유로 인해 치료사의 도움을 필

요로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치료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음악치료라는 과정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어느 부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

미한다. 음악적 경험이란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만남에서 클라이언트의 표

현을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즉흥연주, 작곡, 창작, 지휘, 악보

그리기, 음악 감상, 토론 등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치료과정이란 클라이언트와 음악,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클라이언트와 클라이

언트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해, 혹은 클라이언트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음악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치료사가 중재역할을 하는 과정을 뜻한다.

음악치료는 학문적 영역과 전문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학문적 영역은 이론

과 실제가 접목된 분야로서 치료사가 클라이언트의 건강회복을 돕는 데 음악

을 사용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한편 전문적 영역에서 음악치료는 이론과

실질적 적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한 단계 발달하게 하는 임

상가, 관리자, 이론가, 연구자, 행정가, 교육학자들의 집합을 뜻한다(전문영역

으로서는 임상가, 수퍼바이저, 이론가, 연구자, 행정가 그리고 교육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이론과 실질적 적용들을 같이 나누고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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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도 서로 다르다. 학문연구(discipline

research)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여(혹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요소를 사용하

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음악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는

반면, 전문연구(professional research)에서는 음악치료사가 다른 음악치료사

나 전문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음악치료라는 학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

제적, 정치적, 교육적 조건 등에 관심을 가진다. 다시 말해 학문 연구는 클라

이언트 중심의 연구라면, 전문 연구는 음악치료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경우는 장애인학생들을 상대로 난타활동의 치료효과에 대한 효

과를 파악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음악치료분야 중 학문연구 영역에 포

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음악치료활동에서의 난타와 연주

음악치료에서 리듬악기로써 많이 사용하는 모듬 북이나 난타는 타악기에

포함된다. 김종인(2012)은 타악기를 ‘쳐서 소리 내는 악기’로 정의하고 있다.

음악치료 상황에서 환자와 함께 주로 타악기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정한 악기연주 기술이나 음악적 배경 없이도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타악기는 모양과 크기, 쓰인 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

양하며, 음향상의 원리와 소리를 내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 대부분의 악기들

은 쳐서 소리 내지만 흔들거나 긁어서, 또는 문질러서 소리 내기도 한다. 건

반을 이용하거나, 핸들을 돌려 소리 내는 것도 있으며, 새소리 호루라기처럼

불어서 소리 내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넓은 의미에서

타악기라고 한다.

난타란 한국 최초의 비언어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이다. 권투시

합의 난타전처럼 마구 두드린다는 뜻이라고 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문화벤처 기업 ㈜ PMC 프로덕션에서 기획, 제작한 난타는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드라마화한 작품으로써 한국 최초의 비언어 퍼포먼스이다. 비

언어 퍼포먼스는 아무런 대사 없이 리듬과 비트로만 구성된 장르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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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의 난타는 비언어 퍼포먼스로써 뮤지컬인 난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 뮤지컬까지의 줄거리는 없더라도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개의 북을

활용하여 리듬을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치료에서 연주는 특별한 음악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연주가 아니라 음

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차원의 음악 만들기 경험이라 할 수 있

다(정현주, 2015). Bruscia(1987; 정현주, 2015에서 재인용)는 ‘연주’대신 ‘재창

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연주가 흔히 청중을 위한 행위인 반면,

재창작은 보다 광범위한 용어로서 청중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곡의 일부나

전체를 연주하고 음악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주활동은 여러 가지의 내용을 진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첫째, 인

지기술 및 사고력을 진단하게 해준다. 둘째, 운동 기술 및 협응감을 진단하게

해주며, 셋째, 관계 형성 기술 및 사회성을 진단하게 해준다. 넷째, 신체 에너

지 및 기질적 특성을 진단해주며, 다섯째, 심리 정서적 내용의 변화를 진단하

게 해준다.

따라서 음악치료활동으로써의 난타 연주를 본 연구의 범위에 한정하여 조

작적으로 정의한다면 “정신, 혹은 지체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노인 등을 대상

으로, 행복감이나 자존감형성 등의 음악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타악기 중 여

러 타악기를 한데 모아 난타의 형태를 만들어, 단순히 연주하는 것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재창작활동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관계형성 기술 및

사회성, 심리 정서적 내용 등을 진단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난타활동의 심리적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 다수가 있고 계속해

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음악치

료에서 리듬패턴치료는 사회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연구(Kim,

2011; 성미경 외, 2012에서 재인용). 둘째, 리듬감, 창의력, 발표력, 자신감 등

을 가지게 되었다는 연구가 있다(Kim, 2006; 성미경 외, 2012에서 재인용).

셋째, 우울경향 중학생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자아

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자기주장과 확신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는 연구가 있다(Lee, 2004; 성미경 외, 2012에서 재인용). 넷째, 활동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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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으로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모둠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과 강

한 소속감을 조성시키며, 반복훈련을 통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게 되었다

는 연구가 있다(Han, 2010; 성미경 외, 2012에서 재인용). 다섯째, 전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사회적응·자아상·정서적

응)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가 있다(성미경 외, 2012).

여섯째, 유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유아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

킨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김동은 외, 2014).

3)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치료

학생 대상 음악치료의 경우 주로 발달장애에서부터 정서 또는 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까지 음악치료가 해당된다고 하겠다(정현주, 2015). 음악치료는

주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는 지역 사회 발달장애센터 등 발달적 기능에 어

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치료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군에 따라서 음악이 사용되는 방법과 치료 목적은 다양하지만 가장 공

통적인 부분은 음악의 감각 통합적 기능이다. 감각 통합(sensory integration)

이란 환경정보를 감각적으로 수용하여 신체 내에서 그 다음 행동에 필요한

조치를 조직화하는 뇌의 메커니즘이라 정의할 수 있다(Ayers, 1973; 정현주,

2015에서 재인용). 감각 신경들이 신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뇌에 전달해 주

고 나면, 들어오는 감각 투입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신경 세포들을

통해 운동계가 해야 할 일들의 명령을 내린다. 그러므로 감각 통합에서는 감

각과 운동의 협응 과정이 중요하다. 감각 통합이론은 장애의 상태를 개선하

고자 하는 치료 교육 방법의 하나로 전정(vestibular,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감각, 근운동(kinesthetic, 신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근육 섬유의 수축에 의

해 일어나는 운동) 감각, 촉감각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한다. 감각 기관에 장

애가 있으면 신체의 움직임 및 공간에서 몸의 위치를 정립하는 기술이나 촉

각, 또는 위치 감각에서 여러 장애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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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자체를 감각 자극제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 통합적 접근이 이

루어져 왔다. 기본적으로 북, 심벌과 같은 악기를 조작하고, 음악에 따라 동

작하기 등 신체를 움직이고 다양한 빠르기에 반응하며, 질감에 따른 다양한

음색의 차이를 인식하고 악기의 공간적 위치에 따라 음고가 달라지는 등 다

양한 감각적 정보가 통합되어 총체적 학습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의 이점을 토대로 장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의 어려

움을 여러 가지 음악활동을 구조화하여 강화할 수 있다.

4)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치료의 목표

지적장애 대상의 음악치료에서는 주로 인지영역에 치료 목표를 둔다. 본

항에서는 사회영역과 정서영역에서 치료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현주

(2015)의 글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았다.

인지영역에서는 음악활동을 통해 변별 기술, 모방 기술, 단기 기억력 등을

포함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기술을 강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둔

다. 주로 연주 활동을 통해서 음악 만들기에 필요한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한 예로 치료사의 연주를 모방함으로써 제시된 음악의 박자, 템포, 리듬 패턴

등 음악적 속성(시간적 구조, 공간적 구조)을 이해하고 기억한 후 재생산하는

훈련을 한다. 이런 활동은 소리 정보 처리에 필요한 인지, 그리고 기억과 인

출을 모두 거치기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고력과 응용력을 강화해 준다.

또한 음악을 기억의 도구로도 사용하는데 암기해야 할 내용에 적합한 곡을

만들어서 부를 수 있다. 단순한 리듬과 선율의 경우 모방과 기억이 쉽기 때

문에 기억 보조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의 구조는 정보를 순서대로 제공

하고 조직화하여 맥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절차적 수용에 효율적인 전략으로 활용된다(곽은미, 2010; 정

현주, 2015에서 재인용). 또한 리듬 패턴, 멜로디, 음량 등 다양한 음악 요소

들이 즉각적인 변형이 가능하므로, 집중력이 짧고 이해력에 지연이 있는 지

적장애학생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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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영역에서는 타인과의 협동심, 적절한 상호 관계 형성기술과 타인과의

교류에 필요한 기술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구성을 최대한 구조화해야 한다. 지적장애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신이 만든 고유의 음악을 타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음악활

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또래와 함께 하는 그

룹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로 집중하기, 지

시 따르기, 이야기 나누기, 협동하기 등과 같은 활동이다.

정서영역에서는 자기 개념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것을 못해

요”, “이것은 너무 어려워” 등의 언어로 이어진다. 이것이 선생님이나 치료사,

또는 또래의 보조를 청하는 의존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취감

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활동과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

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과 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음악치료 목

표가 될 수 있다.

5)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치료시 고려사항

지적장애학생들의 경우 음악 과제가 인지 기능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에 학

생의 기능 수준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크다. 특별히 지적장애학생이 보이는 음

악의 발달적 특성은 없고 음악이 지닌 치료적 특성으로 인해 참여도를 증진

시키기에 과제에 필요한 동기와 성취감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정현주, 2015).

지적장애학생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악기 연주 시 간단한 조작

으로 소리 낼 수 있는 타악기를 선호하며, 특히 진동이 큰 타악기에 보다 적

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박은주, 2013).

둘째, 중요한 것은 음악치료활동이 학생의 기능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강화 요인을 활용하면 성취감과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지

적장애학생들은 새로운 일이나 문제, 자극 상황에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에 결함을 보이며, 미래의 비슷한 상황이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선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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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전이와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여 새

로운 개념들을 적용한 음악 활동들을 구성한다. 적절한 강화 요인을 포함해

성공적인 경험이 되도록 음악적 과제를 구성해야 한다. 지적장애학생과 함께

작업하는 음악치료사들은 세부적인 난이도 분석과 명확한 과제 분석력을 갖

추어야 한다.

셋째, 주의집중과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연주 시간이 긴 악곡은 이해와 표

현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음악활동은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고, 즉각적인 적

용이 가능하므로,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적장

애학생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표현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치료는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에게 음악은 기

능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음악 활동의 긍정적인 경험

은 이들의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본 연구의 실험과정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후학들이 연구 시에 반드시 참고할 자료가 될 것이다.

6) 음악치료 진단평가의 선택기준

음악치료에서 진단평가의 도구와 그 도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실험자의 윤

리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진

단평가와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김경숙(2014)은 Bruscia가 제시한

선택기준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Kenneth E. Bruscia의 진단평가 도구와 선택기준

Bruscia(1988; 김경숙, 2014에서 제인용)는 음악치료 진단평가 도구들이 꾸

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발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사들에게 책

임감과 도전 의식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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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구들이 평가되어야 하며,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임상적으

로 진단평가 도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① 분명히 규명된 목적들이 있어야

하고, ② 자질을 갖춘 치료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며, ③ 독특한 임상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이 어떤 치료적 특징을 가지고 대상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데이터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⑥ 타당도 높은 결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

고, ⑦ 윤리적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실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다. 치료사는 현실적이지 않고 음악의 능력을 넘어서는 실험의

결과를 주장하거나 혹은 불충분한 이론적, 임상적, 연구적 증거가 지원하지

못하는 실험의 목표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평가의 과정동안에 환

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환자에게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

고 실험의 잠재적 유익함과 위험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진단평가의 목적은

항상 환자를 도우려는 것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환자를 낮게 평가하거나 처

벌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그 결과가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게 하거나 방

해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윤리적 규율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한다.

(2) Isenberg-Grzeda의 선택기준

Isenberg-Grzeda(1988; 김경숙, 2014에서 제인용)에 따르면 진단평가는 치

료사가 결정하는 과정이며, 치료사와 음악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어떤 음악

이 사용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치료사의 철학적 입장, 세계관, 그에 따르

는 이론적 틀은 무엇을 실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치료사의 환자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은 누구를 실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치료사가 근무하

는 기관 내에서의 치료사 역할과 기관의 관례, 다른 전문가들과의 근무형태

및 교류 등에 대한 요소들은 대상자를 위해 적용하는 실험 도구의 형식과 구

조를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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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le의 선택기준

Cole(2002; 김경숙, 2014에서 제인용)에 의하면 비록 음악치료 진단평가 도

구들이 꾸준히 고안되고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평가 도구들

은 각 치료사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평가

도구들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대상자의 특별한 필요를 알려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평가 도구들은 치료사의 이론적 배경이나 근무 기관의 규정에 맞

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음악치료사들은 그들의 특정 대상자 군을

보다 잘 실험하기 위해 음악치료 내외의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여

러 도구들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진단평가 도구를 선택할 때, 치료사는 환자의 능력을 무엇과 비교할 것인

가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음악치료사들은 대상자의 능력을 ‘정상 발달 수준’

에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상 음악적 능력 수준’에 비교하기도 한

다. 어떠한 경우건 치료사는 치료사 자신뿐 아니라 그 대상자와 그들의 가족,

치료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normal)'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많은 치료사들이 ’전형적(typical)'이라는 말

로 ‘정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평가도구를 살필 때, ① 도구의 구조와 형태에 관해 어떻게 자료가 수집되

고 기록되는지, ② 도구 시행의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③ 평가의

영역, 하위영역, 다른 영역들에서 무엇이 평가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유용

한 평가도구를 발견했거나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진단평가 방법의 아이디어

를 책이나 논문 등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기록된 도구들을 복사하

거나 기록하여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에 비추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각 도구들에 대해 어떤 점이 맘에 들고 어떤 점이 그렇지 않은지,

어떤 점이 편리하고 불편한지, 어떤 면에서 유용하고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자신의 생각대로 기록하고 적용해 보는 과정이 필수적 요소가 된다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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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로부터 학술연구 실험자는 끊임없이 평가도구들에 대

해서 고민해야 하고, 실험자를 위한 실험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는 윤리적

인 기준을 설정하여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음악활동이 지적장애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

행연구 분석

음악활동은 활동 중에 생명력과 따뜻함을 표현하게 되고, 참여와 발견 등

을 통해 음악활동을 하는 학생이나 아동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것과 마음

가짐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자극함으로써 신체치료 발달에 도움

을 준다고 한다(Nordoff & Clive Robbins, 2011). Nordoff와 Clive(2011)는 음

악활동을 그룹으로 할 경우에는 그룹 활동이 주는 치료효과가 추가적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룹 활동은 개인적인 발달을 보완해주는 긍

정적인 사교 경험도 제공해준다고 한다. 신체장애 학생들이 그룹 활동에서

얻는 만족감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상호 효과는 그 음악과 사용된 악

기의 질뿐만 아니라 악기 파트들이 나열된 방식, 그리고 각 연주자들이 뚜렷

하고 매력적인 통합된 음악경험의 부분들을 연주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음악활동에서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그들 개개인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장애로부터 오

는 정신적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편한

분위기가 그룹 내에서 조성된다고 한다. 모든 학생들의 음악적 감각들이 활

성화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깊은 충만감을 느끼고, 개개인들의 특별한 음악

적 능력이 펼쳐질 수 있는, 또 음악활동에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보탤 수 있

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음악치료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유형화하여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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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음악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고등부

지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박이남, 권주석, 2006). 또

한 음악치료가 특수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정성배, 2003), 음악놀이 활동이 통합교육을 받는 지적장애 중학생의 학

교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양지선, 2010). 이와 같이 음악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비 약물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최

병철, 1999).

둘째, 음악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도구로써 지적 및 정서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우울증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최소림, 2006), 음악치료를 통하여 지적장애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최유선, 2001; 심정아, 2008), 그룹치료가

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강

미희, 2008; 이순금, 2010).

셋째, 음악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도 특히 악기연주는 장애

를 가진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직접 악기연주를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문

제, 부정적 감정(분노, 불안, 긴장, 우울, 고통)과 얽힌 스트레스를 여과 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악기연주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악기연주가 자아존중감의 향상 및 그룹원의 관계와 그룹 응집

력을 강화시키며(Coons & Montello, 1998), 구조화된 연주활동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교습을 적용한 음악치료를 실시하여 자아

존중감이 향상 되었다고 하였다(최유선, 2001).

넷째, 악기연주 중에서도 음악의 3요소 중 하나인 리듬을 이용한 타악기

연주는 신체의 긴장을 완화시켜 기분전환을 유도하고 신체리듬을 조절해 준

다. 이는 리듬의 빠르기 변화가 연주자의 에너지를 발산 하도록 도우며, 동일

한 빠르기와 강약이 반복되는 리듬의 박자는 연주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권애경, 1993). 지적장애학생은 반복되는

리듬을 좋아하고 타악기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진동이 큰 타악기를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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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일, 2001)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을 이용한 타악기 수업활동은

그 소리의 웅장함과 손쉬운 접근으로 타악기 중에서도 진동이 큰 타악기를

선호하는 지적장애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돋을 수 있다. 북은 청각적 자극의

효과성에 있어 다른 타악기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감각을 잘 자극하고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여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북

돋우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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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난타활동 수업이 지적장애학생의 행복수준과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난타활동 수업이 독립변인이며 지적장애

학생의 행복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인이다. 실험집단에게 행복수준과 자

아존중감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난타활동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설계는 <표Ⅲ-1〉와 같다.

〈표Ⅲ-1〉실험설계

구분 사전검사 실험실시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 O2

X : 난타활동수업 실시

O1 : 사전검사(행복수준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O2 : 사후검사(행복수준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에 대해서 사전 사후의 조사와 분석으로 작성하였

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학생들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 13명이다. 연구 대상 학생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

첫째, 지적장애로 진단 받은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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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성별 나이 특성

실험

집단

강00A 여 만 15세 지적장애 3급

이00A 여 만 14세 지적장애 2급

양00 여 만 14세 지적장애 2급

김00A 남 만 15세 지적장애 3급

고00A 남 만 15세 지적장애 3급

박00 여 만 15세 지적장애 2급

김00B 남 만 17세 지적장애 1급

강00B 남 만 16세 지적장애 1급

오00A 여 만 14세 지적장애 3급

이00B 남 만 15세 지적장애 1급

고00B 남 만 15세 지적장애 2급

강00C 남 만 15세 지적장애 2급

오00B 남 만 16세 지적장애 2급

둘째, 감각장애를 수반하지 않은 학생이다. 난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스틱

을 잡을 수 있고, 리듬을 치고, 동작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감각장애를 수반하지 않은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이다.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난타활동이 가

능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교사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난타활동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다. 실험집단은 난타활동수업에 참여하

는 학생으로 한정해야하기 때문에 난타활동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만을 대상으

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이다. 실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위해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특수학교 재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3명의 지적장애 학생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8명이다. 지

적장애 등급은 1급 3명, 2급 6명, 3급이 4명이다. 나이는 14세에서 17세 사이

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Ⅲ-2>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Ⅲ-2> 연구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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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검사도구라 함은 난타를 통한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변화 실험

전과 실험 후 차이의 연구대상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식

조사지를 칭하는 것이다. 실험도구는 난타활동에 사용되는 난타북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

1) 검사 도구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행복수준과 자아존중감이다. 첫

째, 행복수준에서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두 개의 심리검사지는 얼굴

표정으로 답하도록 하는 심리검사지이고, 하나의 심리검사지는 5개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형태의 심리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다섯 개의 항

목으로 구성된 설문지형태의 심리검사지를 활용하였다.

(1) 행복수준 검사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지적장애학생이고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라 지적장애학생이 응답할 수 있는 도구

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즉 간단한 그림으로 행복과 기쁨을 알아

보는 조사지와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우선, <표Ⅲ-3>는 본 연구의 행복수준 검사지(1)을 제시한 것이다. 행복수

준이 높을수록 얼굴표정점수에서 10점으로 지향하도록 했다. 표정도 크게 웃

는 모습을 최고로 행복한 상태로 설정하였고, 웃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하도록 하였다. Abell-Khalek(2006)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문항만을 사

용해도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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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 행복수준 검사지(1)

행복하다 불행하다

10 8 6 4 2 0

<표Ⅲ-4>는 본 연구의 행복수준 검사지(2)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복수준

검사지(1)과 매우 유사하나 기쁨을 측정하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을 기준으로

기쁠 때에는 크게 웃는 얼굴을 택하도록 하였다. 슬플 때는 찡그린 표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Ⅲ-4> 행복수준 검사지(2)

기쁘다 슬프다

10 8 6 4 2 0

<표Ⅲ-5>는 행복수준 검사지(3)을 제시한 것이다. 이 검사지는 5점 Likert

척도 형식이다. 흥미진진한 느낌, 활기찬 느낌, 자랑스러운 느낌, 열정적인 느

낌, 즐거운 느낌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지적장애학생들의 행복수준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행복수준 검사지(3)은 이현희 외(2003)의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

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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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측정 문항

1 나는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고, 재미있다.

2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한다.

3 나는 내가 좋고, 사랑스럽다.

<표Ⅲ-5> 행복수준 검사지(3)

문항번호 측정 문항

1 흥미진진하다.

2 활기차다.

3 자랑스럽다.

4 열정적이다.

5 즐겁다.

(2)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와 Pike(1984)가 개발한 ‘유아용 자아

존중감척도’를 김영숙(1997)이 수정보완하고, 도영숙(2008)이 사용한 척도 중

에서 ‘자기수용(self acceptance)’ 부분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영숙(1997)은 유아의 정서적인 자기평가 항목의 필요성을 느껴 Harter와

Pike (1984)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에 ‘자기수용’ 하위요인을 개발하여 추가

하였다. 이 자아존중감 척도는 인지적 능력, 동료수용, 신체적 능력, 어머니

수용, 등 총 5개 하위요인, 총 30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영역 프로그램 ‘자기 수용’에 관한 5문항만 검사하였다. 5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다. 5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면 전체 자아

존중감 점수가 된다. <표Ⅲ-6>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효능감 검사지 문

항을 제시한 것이다.

<표Ⅲ-6> 심리 검사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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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작적 정의

① 흥분표시로큰소리치기 ­좋아하는 표시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

② 얼굴에 미소 ­긍정적이고 좋아서 얼굴에 미소를 짓는 행위

③ 개인별 자신감 표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자신감을 표시하는 행위

④ 제자리에서 뛰기

­다른 사람에게 방해는 되지 않을 정도의 제자

리에서 동시에 뛰거나 한 발을 들어 올려서

뛰는 형태를 취하는 행위

4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잘 해 낼 수 있다.

5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 뿐인 소중한 사람이다.

<표Ⅲ-6> 심리 검사지(4)는 설문지형태의 심리검사지이다. 자아존중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5개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의지를 묻는 문항

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고, 재미있다.”로 구성하였다. 둘째,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한다.”로 선정했다.

셋째, 스스로를 사랑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나는 내가 좋고, 사랑스럽다.”로

구성했다. 넷째, 의지를 묻는 문항으로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잘 해낼 수 있

다.”로 구성했다. 다섯째,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정도를 묻기 위해 “나

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3) 수업 관찰과 묘사

행동관찰평가를 위해 관찰기준을 설정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① 흥분표

시로 큰 소리 치기, ② 얼굴에 미소, ③ 개인별 자신감 표시, ④ 제자리에서

뛰기, ⑤ 눈 마주침, ⑥ 옆 친구 보면서 좋아하기, ⑦ 목소리 크기가 높아짐,

⑧ 걸음속도가 빨라짐, ⑨ 손 흔들기, ⑩ 고개 흔들기로 정하였다. 그 조작적

정의를 규정하고, 그 평가기준을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누었다. 본 항목과 평가

기준 등은 채수경(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Ⅲ-7> 수업 관찰을 위한 기준과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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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눈 마주침 ­교사와 눈을 마주치는 행위

⑥ 옆친구보면서좋아하기 ­옆 친구를 보면서 긍정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

⑦ 목소리 크기가 높아짐
­대답하는 목소리나 구호를 외칠 때 목소리가

커지는 행위

⑧ 걸음속도가 빨라짐
­수업 중 이동하거나 수업 후 정리 등을 할 때

발걸음 속도가 빨라지는 행위

⑨ 손 흔들기
­한 쪽 손이나 양쪽 손을 흔들면서 긍정의 표

시로 좋아하는 행위

⑩ 고개 흔들기
­고개를 흔들면서 긍정하거나 좋아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평가준거

○ 5점(항상): 시종일관같은태도를 100%보인다.

○ 4점(자주): 자주같은태도를 75%정도보인다.

○ 3점(가끔): 가끔그런태도를 50%정도보인다.

○ 2점(드물게): 드물게그런태도를 25%보인다.

○ 1점(전혀): 그런태도를 0%로전혀보이지않는다.

구분 사회행동 문제행동 상동행동

강00A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
고자질을잘한다. 없음

이00A

낯선 환경에서 말수가 줄고, 질문

에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익숙한 상황에서는 자신 있

게행동한다.

어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

서는 친구들에게 친절하나,

친구들끼리만 있는 상황에

서는 무시하거나, 폭언 및

폭행을하기도한다.

없음

또한 학생 개인별 특징을 묘사하기 위한 관찰표를 만들었다. 그 기준은 사

회행동, 문제행동, 상동행동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 표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행동특성은 이화-자폐아동 행동발달 평가도구

에서 응용한 채수경(2007)의 논문의 틀을 활용하였다. 채수경은 행동의 특성

을 사회행동, 문제행동, 상동행동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상동행동(stereotypic

behavior)은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

<표Ⅲ-8 > 학생 개인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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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00
동작이 느리고 주위의 일에 무관

심하다.

소극적이고 타인에게 의

존적이며 평소에 잘 울고

주의집중이잘안된다.

고개를 항상 숙여있어서

눈을 맞출려고 하지 않는

다.

김00A
교사의지시에잘따르면항상솔

선수범하여친구들을잘챙긴다.

고집이 세다. 한번 삐치면

오래간다.
없음

고00A

단체생활에서 자신만이 부각되기

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친구들에

비해 자신은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을교사에게인식시키려부자연

스럽게노력한다.

친구들의 잘못을 고자질

하는 경우가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친구들을 손

끝이나 얼굴 표정으로 조

종한다.

없음

박00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

움을 잘 타나 친해지면 스킨십을

좋아해 껴안고 “누구누구는 내꺼

야”라는말을자주한다.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해

가방에 좋아하는 물건을

가득 가지고다닌다. 잘못

해서 꾸지람을 들으면 돌

출행동으로 으슥한 장소

에 숨어버리는 경향이 가

끔씩나타난다.

율동하는 것을 좋아해 음

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이

면서 가수가 된 것처럼

춤추면서 꿈이 가수라고

말한다.

김00B
약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주

의집중이잘안된다.

오른쪽, 왼쪽방향 감각이

떨어진다.
없음

강00B
주의집중이잘안되고운동신경

이둔하다.

한번 고집부리면 본인이

하고싶은대로한다.

너무 과하게 힘을 많이

준다. 제자리에서 점프하

며 박수치고 고개도 좌우

로 돌린다. 같은 말을 반

복한다.

오00A

일부러나서진않지만교사가지시

하면 잘 따라하는 편이다. 친구들

앞에서춤추는걸매우좋아한다.

없음 없음

이00B

친구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따르는 편이나, 먼저 능동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대부

분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친구들에게도 “예”라고대답한다.

과제 수행 시 행동을 자

연스럽게 하지못하고, 부

분 부분마다 지시를 내려

주기를 기다린다. 가끔 흥

에 겨워, 부적절한 상황에

서폴짝폴짝뛴다.

손끝으로 점퍼의 지퍼를

친다. 시선이 교실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웃기만 하

고기분이좋으면뛴다.

고00B 매우소극적이다.
동작이 느리고 잘 하려하

지않는다.
없음

강00C

낯선 사람과 친밀하게 인사를 나

눌 수 있고, 또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주위가 산만하고 말을 너

무많이한다.

북을 칠 때 입술을 꽉 깨

문다. 눈을 맞추지못하고

주위를두리번거린다.

오00B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며 수행할

수있다.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없음

※ 여기에서 상동행동이란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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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도구는 모듬북․난타북과 채(stick)를 이용하여

음악에 맞춰 리듬과 동작을 함께한 난타활동이다. 실험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듬북․난타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듬북은 오동나무 원통으로 원목의 속을 파서 제작한

통북으로 피는 황소가죽이고 각쇠를 이용하여 통모서리 타격 시 통이 깨지거

나 일그러져 음이 세는 것을 방지한 북이며, 난타북은 통지름 40㎝, 높이 80

㎝, 가죽지름 약 45㎝로 강화 플라스틱 북통의 한쪽면에 황소가죽을 대고 줄

로 당겨서 엮은 것으로 가죽부전(조이개)이 부착되어 줄을 조이고 풀어줌으

로써 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된 것이다. 북채는 기존의 북채가

아닌 드럼스틱보다는 훨씬 굵고 무거운 마칭드럼 스틱으로 단풍나무 재질로

길이는 40.6㎝로 되어 있어 북을 치기에 아주 적당하고 소리도 매우 좋으며

각각 2개를 사용하였다.

〈그림Ⅲ-1〉모듬북․난타북과 채(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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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도내용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인사하기

▶ 스트레칭 :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기

(선생님을 따라서 팔을 앞・뒤, 좌・우 풀어주며, 다리

도 충분히 털기)

▶ 난타 배경음악 들어보기

(가수 오렌지카라멜 - ‘까탈레나’)

10

※ 난타북,

스틱, 배경음

악

▶ 바른 자

세로 난타북

을 칠 수 있

도록 지도한

다.

전개

▶ 난타스틱 잡는 방법 익히기

: 스틱을 3등분하여 1/3되는 지점(스틱 아랫부분의 13

㎝ 가량을 남겨두고)에 엄지와 검지로 스틱을 잡습니다.

스틱은 손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검지는 스틱

을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나머지 손가락들도(검지와 마

찬가지로) 스틱을 감싸듯 편안하게 잡고 스틱과 손 사이

에 틈이 전혀 없을 만큼 꼭 쥐지 말고 부드럽게 스틱을

감싸며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긴장을 풀

어 잡아 준다.

▶ 기본 리듬 익히기

1. 음표 알아보기

25

▶기본 리듬

을 익힐 수

있도록 구음

으로계속읽

어주며 반복

적으로 연습

할수있도록

충분한 시간

을 준다.

▶학생들의

주의가 흐트

러지지 않도

록 한다.

2) 난타활동

기본적인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을 분할 연습을 하고,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리듬의 한계가 있어서 재미있게 율동과 리듬을 접목시켜 신나

는 음악에 맞추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난타활동 진행

방법은〈표Ⅲ-9〉과 같다.

<표Ⅲ-9> 난타활동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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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 분할 연습하기

▶ 선생님의 시범을 보면서 난타북을 이용해 리듬치기

1. 8분 음표에서의 Accent 치기

2. 난타북을 칠 때 Accent부분에서 몸을 왼쪽으로 먼

저 움직이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좌우로 움직이며 리듬

치기

3. 북 가운데와 테두리 부분이 소리가 다름을 알고 리

듬치기

4. 리듬치기 전에 구음으로 리듬을 소리 내어 읽어본

후에 구음하면서 리듬치기

5. 인트로 리듬과 리듬 ①번 ~ ⑥번까지 리듬을 순서

에 맞게 연결하여 연습하기

▶ 음악에 맞추어 동작하며 리듬치기

: 배경음악(오렌지카라멜 - ‘까탈레나’)

정리

▶ 배운 내용 정리

: 질문을 통해 배운 리듬 정리하기

▶ 난타북 스스로 정리하기

▶ 인사하기

5

▶차례를 지

키면서 난타

북을 정리하

도록 한다.

5. 연구절차

가. 실험 도구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인 특수학교 제주○○학교에 난타 동아리반

학생들로 학교 음악실에서 모듬북 6개, 난타북 7개 총 13개를 배치하여 연구

자가 서양 타악기 리듬을 음악에 맞춰 율동과 함께 난타활동을 실시하였다.

나.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초반 2주간은 대상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과 라포 형성 및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201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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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2주간 매일 2회(한 회기당 40분), 총 20회로 진행

하였다.

다. 실험단계

1) 사전검사

연구대상 지적장애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간, 음악시

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눈을 맞추어 인사하고 가벼운 스킨쉽

을(하이파이브, 머리 쓰다듬기) 나누고 대상 학생에게 행복수준과 자아존중감

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읽고 직접 체크하도록 하되 단어

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와 읽지 못하는 경우는 담임선생님이나 연구자가

그 단어를 더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2) 실험활동 실시

난타활동은 1～10회까지는 기본 리듬 익히기를 하였고, 11～20회까지는 리

듬과 동작을 함께 연결한 북치기와 율동으로 총 20회에 걸쳐 진행됐다.

우선, 리듬 분할은 지적장애학생들이 연구자를 따라서 북을 치는 이른바 ‘거

울 모드’ 기법으로 4분음표와 8분음표, 16분음표 기본 박자를 익히는 과정이

다. 한번치기 연습은 북채를 든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며 리듬에 맞춰서

치면서 운동신경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악센트(Accent) 치기는 8분음표 리

듬에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자에 강하게 치는 기법으로 그 음을 특히 세게 치

면서 전체적으로 강·약을 익히는 연습이다.

이어 11회부터는 그동안 몸에 익혔던 리듬을 기본 베이스에다 앉았다가 북

채로 바닥을 치고, 일어나면서 북채를 서로 엇갈려 치는 ‘스틱 치기’, 또 오른

손으로 북을 치면서 왼쪽 방향으로 돌고, 다 돈 후에는 제자리에서 양 손으

로 난타북을 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익히게 했다. 이와 함께 배경 음악에

나오는 ‘오렌지 카라멜’의 ‘까탈레나’의 춤을 응용하여 학생들이 재미와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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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학습주제 활동내용 비고

1, 2 리듬
·리듬 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한번치기 연습하기(single 연습)
북, 스틱

3, 4 리듬

·리듬 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한번치기 연습하기(single 연습)

·8분음표에서의 Accent 치기

·리듬 ➀번 익히기
북, 스틱

5, 6 리듬

·리듬 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한번치기 연습하기(single 연습)

·8분음표에서의 Accent 치기

·리듬 ②번 익히기

북, 스틱

7, 8 리듬
·리듬 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 ③번 익히기
북, 스틱

9, 10 리듬
·리듬 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 ④번 익히기
북, 스틱

11, 12 리듬과 동작
·음악에 맞춰 동작하며 ➀-➁-➂-➃ 리듬
연결하기

북, 스틱

13, 14 리듬과 동작

·음악에 맞춰 동작하며 ➀-➁-➂-➃ 리듬
연결하기

·리듬 ➄-➅번 익히기
북, 스틱

15, 16 리듬과 동작
·음악에 맞춰 동작하며 ➀-➁-➂-➃-➄-➅ 
리듬 연결하기

북, 스틱

17, 18 리듬과 동작
·음악에 맞춰 동작하며 ➀-➁-➂-➃-➄-➅ 
리듬 연결하기

북, 스틱

19, 20 리듬과 동작 ·음악에 맞추어 반복 연습하기 북, 스틱

를 유발하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율동을 익히도록 했다.

일련의 과정을 요약한 지도 계획은 <표Ⅲ-10>와 같다.

<표Ⅲ-10> 난타활동 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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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검사

실험집단에 대한 실험활동을 종료한 후 실험집단의 행복수준과 자아존중

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통계처리 방법을 사용하였다. 난타

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행복수준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심리검사지를 만들었고, 세부항목 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 질문지의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여 실험결과 전과 후의 차이를

알아보는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이검정 중에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실

시하였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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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대응차
t-값

유의

확률평균

검사1 기쁨
실행전 7.85 2.88

-2.15 -2.69 .02
실행후 10.00 0.00

검사2 행복감
실행전 7.08 3.71

-2.45 -2.17 .05
실행후 9.54 0.88

검사3

흥미진진
실행전 2.46 1.50

-1.85 -4.23 .00
실행후 4.31 1.25

활기참
실행전 2.61 1.04

-1.85 -3.86 .00
실행후 4.46 1.13

자랑스러움
실행전 3.31 1.25

-1.23 -3.12 .01
실행후 4.54 0.66

열정적임
실행전 2.54 1.51

-2.15 -5.53 .00
실행후 4.69 0.85

즐거움
실행전 3.31 1.70

-1.54 -3.07 .01
실행후 4.84 0.38

항목 전체

평균값

실행전 2.85 1.40
-1.72 -3.96 .00

실행후 4.57 0.85

Ⅳ. 연구결과

1.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행복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사전-사후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검사 1, 2, 3 모두에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평가에서 평균차를 본다면, ‘열정적임’과

‘흥미진진’이 각각 5.53과 4.32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표IV-1>은 분석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Ⅳ-1>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차이검정표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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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Ⅳ-2>에서와 같이 실험전과 실험 후의 대응표본 t-검정에

서도 모든 문항에서 사전-사후 간에 유의확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간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함’이

2.23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고 재미있음’이

0.85로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다.

<표Ⅳ-2>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차이검정표 (N=13)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대응차
t값

유의

확률평균

무슨일이든해보고싶고재미있음
실행전 2.85 1.28

-0.85 -4.95 .00
실행후 4.69 0.48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함
실행전 2.31 1.49

-2.23 -5.43 .00
실행후 4.54 0.66

나는 내가 좋고, 사랑스러움
실행전 3.00 1.29

-1.77 -4.48 .00
실행후 4.77 0.44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잘 해

낼 수 있음.

실행전 2.85 1.21
-1.85 -4.23 .00

실행후 4.69 0.48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 뿐

인 소중한 사람

실행전 3.38 1.61
-1.38 -2.84 .02

실행후 4.76 0.44

항목 전체 평균값
실행전 2.88 1.38

-1.62 -4.39 .00
실행후 4.69 0.50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적장애학생들에게 난타활동은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연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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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관찰결과 분석

실험 전-후 간에 행복수준 및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t-검증과는 별

도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관찰 자료를 수

집하였다. 주요 관찰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재 진행 중 관찰 자료에

대한 코딩이 가능한 ‘손 흔들기’와 ‘고개 흔들기’기만 체계적인 관찰을 수행하

였다.

1) 흥분표시로 큰소리치기

실험 횟수 20회 동안 관찰한 결과 강00B 학생만 수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

고 계속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큰소리를 치며 음악실에 10분간 남아 있었

다. 나머지 학생들은 흥분한 상태였지만 큰소리를 내지 않았다.

2) 얼굴에 미소

실험 전에 대부분 학생들이 무표정하였나, 팀 앞에서 계속 웃으면서 시범

을 보이고 설명을 해준 결과, 밝고 신나는 표정으로 나타활동에 참여하였다.

얼굴에선 난타를 배우고 싶다는 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인별 자신감 표시

실험 전 학생들은 개개인마다 자신감이 없어보였으나, 실험이 계속될수록

자신감이 증가했다. 마지막 날에 발표회를 가진 결과, 자신감이 최고조로 올

랐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발표회를 통해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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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자리에서 뛰기

실험 횟수 20회 동안 이00B 학생은 난타북을 두드릴 때마다 계속하여 제자

리 뛰기를 하며 북을 쳤다. 강00B 학생은 가끔씩 뛰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자리 뛰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5) 눈 마주치기

수업 중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으나 처음 난타활동 때보다 마지막 활동시

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과 눈을 계속 마주쳤다. 눈을 마주치면서

돌발행동이 줄어들고, 난타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옆 친구 보면서 좋아하기

처음엔 다소 친구들과 대화도 없고, 어색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친구를 보면서 좋아하는 표정이 나타났다. 옆 친

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난타활동에 같이 참여하면서 동질감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7) 목소리 크기가 높아짐

처음 난타활동 때 구음으로 소리내어 리듬을 읽는 부분에서는 다소 작은

목소리로 소리를 냈다. 난타활동에 대한 횟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목소리가

커져서 교실 안에 학생들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자기의 제 목소리를 크

게 내면서 자신감이 점점 향상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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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강00A - - - - - - - - - - - - - - - - - - - -

이00A 3 3 3 3 2 3 2 4 2 3 2 2 4 3 2 3 2 2 2 2

양00 - - - - - - - - - - - - - - - - - - - -

김00A - - - - - - - - - - - - - - - - - - - -

고00A - - - - - - - - - - - - - - - - - - - -

박00 - - - - - - - - - - - - - - - - - - - -

김00B - - - - - - - - - - - - - - - - - - - -

강00B 4 5 4 3 2 1 0 0 0 0 4 3 2 3 3 2 1 2 2 1

오00A - - - - - - - - - - - - - - - - - - - -

이00B 6 6 6 5 4 6 4 5 3 2 2 2 3 2 3 2 2 1 2 1

고00B - - - - - - - - - - - - - - - - - - - -

강00C - - - - - - - - - - - - - - - - - - - -

오00B - - - - - - - - - - - - - - - - - - - -

8) 걸음속도가 빨라짐

걸음 속도는 모르겠으나 동작은 실험전과 비교하면 훨씬 빨라지고 적극적

이 되었다. 학생들이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즐겁고 흥겨운 표정이 얼굴에 나

타났다.

9) 손 흔들기

손 흔들기를 관찰한 결과 이00A, 강00B, 이00B학생의 경우 반응이 있었으

며 횟수마다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학생들이 횟수가 거듭함에 따라 횟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 난타를 접할 때는 좋아서 평소에 기쁜 모습 표현을

그대로 취하다가 서서히 적응하면서 줄어들긴 하였지만 그 기쁨이 정도는 있

어서 지속적으로 손 흔들기를 했다고 사료된다.

<표Ⅳ-3> 손 흔들기 관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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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강00A - - - - - - - - - - - - - - - - - - - -

이00A 6 4 5 5 5 6 4 4 4 3 5 5 3 4 3 3 3 3 4 3

양00 - - - - - - - - - - - - - - - - - - - -

김00A - - - - - - - - - - - - - - - - - - - -

고00A - - - - - - - - - - - - - - - - - - - -

박00 - - - - - - - - - - - - - - - - - - - -

김00B - - - - - - - - - - - - - - - - - - - -

강00B 7 8 8 6 7 5 5 6 6 5 4 5 2 3 4 4 5 3 3 2

오00A - - - - - - - - - - - - - - - - - - - -

이00B 13 11 11 14 12 10 12 11 11 8 8 8 9 7 6 6 7 7 6 6

고00B - - - - - - - - - - - - - - - - - - - -

강00C - - - - - - - - - - - - - - - - - - - -

오00B - - - - - - - - - - - - - - - - - - - -

10) 고개 흔들기

고개 흔들기에 대한 관찰에서도 이00A, 강00B, 이00B 학생들이 반응을 보

였으며, 실험횟수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세 명 모두 실험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횟수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처음 접할 때는 아주 좋아하고 신기롭다고 생각하다가 횟수가 지

나면서 서서히 적응하여 그 표현들이 작아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표Ⅳ-4> 고개 흔들기 관찰표

관찰결과를 묘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흥분표시로 큰 소리치기’에서는 난타에 참여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

이 긍정적인 흥분이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표현은 조용한 흥분

에서 계속하겠다고 고집피우는 흥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둘째, ‘얼굴에 미소’부분에서는 실험에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밝은 미소를 보

였다.

셋째, ‘개인별 자신감 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곡선을 나타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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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었다. 마지막 날 발표회에서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넷째, ‘제자리에서 뛰기’부분에서는 좋아서 뛰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평소

에 기쁨을 제자리 뛰기로 보여주는 두 명의 학생은 가끔 뛰는 모습을 보였

다.

다섯째, ‘눈 마주치기’부분에서는 실험횟수가 증가하면서 더욱 많아지고 집

중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섯째, ‘옆 친구 보면서 좋아하기’부분에서는 실험집단을 처음 구성할 때는

모두 어색해했지만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동질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목소리 크기가 높아짐’ 부분에서는 처음 활동 때에는 작은 목소리

로 접근을 하다가 실험 횟수가 증가하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자신감도 강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여덟째, ‘걸음속도가 빨라짐’부분에서는 걸음속도부분만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행동들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응도가 높아

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홉째, ‘손 흔들기’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아주 좋아하면서 평소의 모습대로

손 흔들기를 하다가 서서히 모든 면에 익숙해지면서 그 횟수가 다소 줄어드

는 모습이었다.

열 번째, ‘고개 흔들기’ 부분에서는 손 흔들기와 비슷하게 처음에는 즐거운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이다가 적응하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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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타악기 중에서 효과가 높은 북을 이용한 음악수업을

통하여, 지적장애학생의 행복수준, 자아존중감, 수업 태도변화에 초점을 맞추

어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별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타악기를 활용한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지적장애학생들에게 난타활동을 참여시킨 결과 행복수준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에서 유의수준이 .05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난타활동 전후의 통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간단

히 정리해 보면, 평균은 기쁨의 경우 실행 전 7.85점에서 실행 후 10.00점으

로 높아졌고, 행복감에서도 실행 전 7.08점에서 실행 후 9.54점으로 크게 높

아졌다. 흥미 역시 실행 전 2.46점에서 실행 후 4.31점으로 높아졌고, 활기참

역시 2.61에서 난타활동에 참여 한 후 4.46점으로 많이 올랐다. 자랑스러움은

3.31점에서 4.54점으로 열정적임은 2.54점에서 4.69점로, 즐거움은 3.31점에서

4.84점으로 각각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난타활동은 흥미진진과 활기참, 자랑스러움,

열정, 즐거움을 더해지면서 지적장애학생이 정서적으로 기쁨과 행복감을 경

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신나고 즐거운 난타활동을 통해 지적장애학생들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참여 활동에서 몰입감

을 경험하는 것은 행복감을 높이는 주요 기재이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실제로 중재에 참여한 장애학생들 대부분은 난타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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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져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주위의 학용품을 갖고 딴 짓을 하는 등의 수업

부적응 사례가 거의 사라졌다. 학생들은 또 1회 40분의 수업시간을 지루해하

지 않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없었다. 수업 시간 내내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을 보이고 웃는 학생들도 늘어나면서 이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학

생들도 난타동아리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난타활동을

통해 행복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것과 맞물려 자기 개발과 발전에 대한 만족

할 만한 동기 부여를 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2) 타악기를 활용한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5점 척도에서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고 재미있음’이라는 항목에서는 실행 전 2.85에서 4.69

로 향상되었으며,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함’이라는 항목에서는 실행 전

2.31점에서 4.54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나는 내가 좋고 사랑스러움’이라

는 항목에서는 실행 전 3.00에서 실행 후 4.77로 높아졌다. ‘나는 뭐든지 잘

하고, 잘 해낼 수 있음’이란 항목에서는 2.85점에서 4.69점으로 향상되었다. 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 뿐인 소중한 사람’이라는 항목에서는 3.38점에서 4.76

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난타활동에 참여하기 전 지적장애학생들은 수업 전 집중을 못해 머뭇

거리거나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난타

활동 실험 횟수가 늘어나는 동안 흥겨운 리듬에 맞춰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북채를 두드렸고, 다양한 박자와 율동에 맞춰 일련의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

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즐겁고 흥겨운 난타활동에 지적장애학생들은 쉽게 몰

입하면서 점차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아인식

의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난타활동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들이 무슨 일이든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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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고 재미있어 하고, 내가 좋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자각하다보니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적응과 주위의 편견이 해소되고 억제 또는 억압됐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산시켜 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감정은 신체적으로 활발한 움

직임과 이어져 결과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자기표현과 의사 능력을 높

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난타활동은 그동안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던

수업 참여와 대인관계에 변화를 불러오면서 자신감과 자아존중, 그리고 안정

되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지적장애학생 역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 한 요인으로서 자

신의 능력을 새롭게 자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이

와 관련해 난타활동은 지적장애학생에게 ‘나도 할 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

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3) 타악기를 활용한 난타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난타활동은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장애가 있거나 매사에 소심하고 소극

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지적장애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과 태도

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첫째, 얼굴에 미소 많아지고 웃는 기회가 늘어났다. 아이들이 친근하게 리듬

과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접할 수 있었던 ‘산토끼’ 단어 등을 접목

한 결과, 아이들은 매사에서 흥미를 가지면서 40분의 수업에도 얼굴에는 미

소와 웃음이 가득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즐거워하면서 수

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

둘째, 친구들과 마주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장

애가 지니는 좌절감과 짧은 주의집중력 그리고 위축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과

행동이 내포돼 있어 그동안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난타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 배’를 탔다는 동료의식이 싹트면서

옆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여줬고, 리듬과 박자, 율동을 맞추는 과정에선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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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증진되고 동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3분의 쉬는

시간에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던 아이들이 주위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하

고, 서로가 호감이 있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질감이 높아

지면서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는 등 부적응 행동이 사라졌으며, 조직적으로

난타활동으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충만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자와의 눈 마주침이 많아졌고, 긍정적인 순응의 모습을 보여주는

횟수가 많아졌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이던 불안과 위축, 자신감 결여 등

이 사라지면서 수업 시간 내내 연구자의 지도 내용을 일거수일투족 따라하고

리듬과 율동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연

구자의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들이 잘 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 봐 달라는 표정

을 보였다. 여기에 자신감이 넘치면서 연구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마주

치며 새로운 지도 내용을 배우려는 집중력이 높아졌다.

넷째, 대답할 때나 말할 때, 리듬을 읽을 때 목소리가 커졌다. 난타활동 실

험에 참여 전 지적장애 학생들은 정서나 행동장애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

고, 언행도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서 가급적 대답을 회피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난타활동이 진행될수록 자

신감의 표출로 대답을 크게 하거나 리듬을 읽을 때도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

서 적극적인 사고로 변모했다. 북을 두드리면서 경쾌하고 신명나는 리듬에

학생들은 서로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했으며, 그 결과 유쾌하게 웃는 가운데

자신감이 충만한 목소리와 적극적인 행동을 발산했다.

이에 따라 난타활동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정서표현

을 가져다줬으며, 잠재적인 신체 능력발달과 함께 가정 및 학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감정 변화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집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비교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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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통제집단에게 조사를 하는 면이 어렵기도 했지만, 통제집단 조

사를 하지 않아도 실험집단의 사전과 사후실험의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관

찰묘사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사료되어 생략하게 되었

다.

둘째, 대응표본 t-검정을 위해서 동질집단으로 구성함으로써 난타활동이 환

경이 다른 곳이나 지적장애 정도가 다른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

는지는 본 연구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야 하였다.

셋째, 13명 학생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

된다. 추가해서 다른 집단, 다른 방식의 실험도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다

양한 연구를 하여야 일반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난타연주활동이 수업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도구,

다음과 같은 수업진행과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난타연주가 수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방음시설을 갖춘 음악실과 모

듬북·난타북·채 등 연주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경

음악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스피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학년

별로 난타 수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난타연주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CD 또는 영상)

나 녹화 자료를 확보해야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특히 개발된 수업 자료와 난타연주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

수·학습 과정안을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각급 학교

에 널리 보급돼야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수업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

다.

둘째, 난타연주활동의 목적대로 장애학생들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흥미

증진, 성취감 고취 등을 얻을 수 있는 음악치료로서 수업활동이 보장돼야 한

다.

이를 위해선 기존 음악 교과서나 교수 지도안에서 나온 수업방식을 답습하

기 보다는 난타연주의 소리(울림)와 동작(율동)을 통한 탐색과정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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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 장애학생들이 감각 발달과 창의적 사고 형성에 도움을 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는 기존에 의도되거나 획일적인 수업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장애학생들의 개개인의 역량에 활동성에 맞춰 수업 지도안을 편성해

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자발적인 수업 참여와 난타연주를 통해 자신의 생

각과 느낌을 음악적 표현 행위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수업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악보와 교과서 대신 모든 연주 행위가 소리와

활동성이 중심성이 될 수 있도록 기호나 그림 또는 간단한 악보의 초기 형태

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자발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들이 난타연주활동을 즐겁게 배우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음악 수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선 지속적인 발표와 감상의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앞서 평소의 교육과정 체제로 흡수되기 위해선 교내 시범수업 실

시 후 교과 본질과 수업 분석 관점에 따른 심도 있는 수업협의회를 통해 수

정, 보안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들어 장애학생들을 위한 수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소에 자신이 체득한 연주 능력을 마음껏 발현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난타연주활동 수업에 대

한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기술력을 배양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난타연주 활동이 수업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선 한 번의 성과물이나 결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수업 성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개발한 수업 자료와 수정·보완한 학습 지도법을 학교

홈페이지와 교육청 자료실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탑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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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10-8662-6377

E - mail : mh6377@hanmail.net

위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2015년 2월 일

학부모 (서명/인)

학부모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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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과 자아존중감 파악을 위한 조사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행복감과 자아존중감향상을 위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문은 통계적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조사해준 개인에게 어떤

피해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느끼시는대로 솔직하게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교사 장문희

1. 여러분은 지금 기쁘신가요? 해당하는 것에 ○ 하세요.

- 얼굴표정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쁘다 슬프다

10 8 6 4 2 0

2.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해당하는 것에 ○ 하세요.

- 얼굴표정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10 8 6 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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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표에서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나타낸 말에 “○ ”표시하세요.

번

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1 흥미진진하다.

2 활기차다.

3 자랑스럽다.

4 열정적이다.

5 즐겁다.

4. 다음 표에서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나타낸 말에 “○ ”표시하세요.

번

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1
나는 무슨 일이든 해보

고 싶고, 재미있다.

2
할 수 있는 일은 스스

로 한다.

3
나는 내가 좋고, 사랑스

럽다.

4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잘

해 낼 수 있다.

5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

뿐인 소중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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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교사
장문희 장소 음악실

지도

기간

2015년 2월 2일 ~

2015년 2월 13일

지도

시간
11:00 ~ 12:20

지도

목표

난타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리듬과 율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학생들이 스스로의 만족감과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회기 일시 학습주제 활동내용 비고

1,2 2015. 2. 2 Rhythm
리듬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한번치기연습하기(single 연습)

북,

스틱

3,4 2015. 2. 3 Rhythm

리듬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한번치기연습하기(single 연습)

8분음표에서의Accent 치기

리듬➀번익히기

북,

스틱

5,6 2015. 2. 4 Rhythm

리듬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한번치기연습하기(single 연습)

8분음표에서의Accent 치기

리듬②번익히기

북,

스틱

7,8 2015. 2. 5 Rhythm
리듬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③번익히기

북,

스틱

9,10 2015. 2. 6 Rhythm
리듬분할(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④번익히기

북,

스틱

11,12 2015. 2. 9
Rhythm과

동작

음악에맞춰동작하며

➀-➁-➂-➃ 리듬연결하기
북,

스틱

13,14 2015. 2. 10
Rhythm과

동작

음악에맞춰동작하며

➀-➁-➂-➃ 리듬연결하기
리듬➄-➅번익히기

북,

스틱

15,16 2015. 2. 11
Rhythm과

동작

음악에맞춰동작하며

➀-➁-➂-➃-➄-➅ 리듬연결하기
북,

스틱

17,18 2015. 2. 12
Rhythm과

동작

음악에맞춰동작하며

➀-➁-➂-➃-➄-➅ 리듬연결하기
북,

스틱

19,20 2015. 2. 13
Rhythm과

동작
음악에맞추어반복연습하기

북,

스틱

난타활동 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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